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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네트워크와  
한국 금융의 위치

금융은�그�자체가�하나의�네트워크다.�한�국가�내에서�개인,�금융기관들과�중앙은행으로�구성된�네트워크를��

서로�다른�국가에�위치하는�금융기관�간�네트워크로�확장하면�국제�금융�네트워크가�형성된다.�이러한�국제�금융�

네트워크가�주목을�받게�된�것은�2007년�미국에서�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부실에서�시작된�금융위기가�다른�국

가들로�전염되는�데�국제�금융�네트워크가�중요한�통로의�역할을�했기�때문이다.�

이�논문에서는�이러한�국제�금융�네트워크에서�특히�중요한�역할을�하는�선진국들의�금융�중심지�네트워크�관

계를�IMF와�OECD�데이터를�이용하여�네트워크�분석을�수행함으로써�도출하고,�그�안에서�한국이�갖는�위치를�

확인한다.�확인�결과�한국은�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추진한�동북아�금융�허브�정책이�제대로�기능하지�못했

음을�알�수�있었다.�이는�한국의�금융�시장�정책에�문제가�있는�것으로�한국이�국제�금융�네트워크에�있어�중요한�

국가로�부상하기�위해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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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금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인체로, 그 경제 시스템 내에서 유통

되는 통화를 피에, 그리고 금융을 혈관에 비유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은유다. 혈관이 인체에 피를 공급하는 네트

워크인 것처럼, 금융은 경제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네트워크다. 더 본질적으로, 개인 간, 개인과 금융기관 

간,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 그리고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간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는 그 자체가 네트워크인 동시

에 이를 포괄하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위 네트워크다. 이러한 네트워크로서 금융을 잘 보여주는 예

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금융기관들 간, 그리고 금융기관들과 중앙은행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에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금융 네트워크에 더해, 이것을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로 확장시키면 우리가 아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러한 국제 금융 네트워크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7년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

보대출의 채무불이행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곧 다른 국가들로 전염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된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가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집을 구입하기 위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금

리 인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파생금융상

품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존재하더라도 이를 매개로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았거

나 혹은 그 연결 정도가 상당히 약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으로 비

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것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만 영향

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BS, ABS, 그리고 CDO를 비롯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은 개인과 기관의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형성된 국제 금융 네트워크는 한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다른 국가들로 전염되는 경로가 되었다. 즉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채무불이행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가들로 전

염되었다.

역사경제학적 관점이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영국이 제국으로 부

상하는 과정은 영국 본토와 해외 식민지들을 상업과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즉 영국의 면섬유 제

품, 서아프리카의 노예, 서인도제도의 설탕, 북아메리카의 목재를 서로 교역하는 것과 이러한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 의회가 제정한 항해 조례(Navigation Act) 같은 법과 제도가 곧 네트워크로서의 영국 제국을 형성한 

근간이다. 따라서 국제 금융에 있어 네트워크의 기제(mechanism)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 금융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중심(network 

centrality) 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금융 네트워크는 전염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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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형성은 오래되었는데, Rajan and Zingales(2003)1)

는 “countries were more financially developed in 1913 than in 1980 and only recently have 

surpassed their 1913 levels.”2)라고 서술한 바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융 발달 및 금융 통합은 사람들

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일찍,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발달되고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 시장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그 기능이 상당부분 정지되었다.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 

금융 시장은 다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금융 시장의 발전은 밀접하게 연관되며, 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한 바 있다(Jayaratne and Strahan(1996) 또는 Rajan and Zingales(1998) 참조).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선진국들 간 형성된 금융 중심지 네트워크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처럼 선

진국들 간 금융 중심지 네트워크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

한 네트워크가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른 선진국으로 전염되는 주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금융 중심지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동북아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많은 정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인 실정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

후 현재까지 선진국들 간 금융 중심지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해본다면 관련 정책들이 유의미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개괄한 후, 3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

터를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 중심지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할 것이며, 5절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Ⅱ. 문헌연구

국제 금융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의 중심지를 구하는 것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

째는 주로 금융위기의 발생과 전염 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인 연구로, Diamond and 

Dybvig(1983)과 Allen and Gale(2000)이 대표적 예다. 둘째는 네트워크 중심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인 연구로 이에는 Newman(2005), Reyes, Schiavo, and Fagiolo(2008), 그리고 Schiavo, Reyes, and 

Fagiolo(2010) 등이 있다. 셋째는 금융위기와 네트워크 중심지 및 네트워크 관계를 다룬 연구로 이에는 Billio, 

Getmansky, Lo, and Pelizzon(2012), Kalemli-Ozcan, Papaioannou, and Perri(2012), 그리고 

Diebold and Yilmaz(2014)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  Rajan, Raghuram and Luigi Zingales, The great reversals: the politics of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1), 2003, pp. 5-50.

2)  Rajan, Rghuram and Luigi Zingales, ibid. pp. 5.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15

조
사 ·

 

연
구

월
간
동
향

통  

계

부  

록

3)  Diamond and Dybvig(1983)은 은행의 중요한 기능을 유동성(Liquidity)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시장에서 patient agent는 유동성을 소

비하거나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렇게 공급받은 유동성을 다

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에게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은행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신뢰가 붕

괴되면 patient agent는 은행에 공급한 유동성을 다시 돌려받으려 하는데, 이것이 Bank Run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은 Diamond 
and Dybvig(1983) 참조.

Diamond and Dybvig(1983)은 금융위기의 발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다. 이 논문에서 Diamond and 

Dybvig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은행은 patient agent3)로부터 유동성을 취합하여 이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로 이러한 역할 때문에 만약 bank run이 발생하면 이는 곧 금융위기로 연결됨을 보였다. Allen 

and Gale(2000)은 Diamond and Dybvig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금융위기의 전염을 설명하

였다.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Schweitzer et al.(2002)는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은 정부나 대기업 같은 소수의 중요한 시장 참여자와 다수의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가 서

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술한 복잡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네트워크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

한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가 현대의 복잡한 경

제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고

찰하는 데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는 연구는 물리학에서 주로 수행된다. Garlaschelli and Loffredo(2004)

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directed network)에서 링크 상호성(link reciprocity)에 대해 연구를 했

는데, 이는 만약 이러한 방향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에 어떠한 확산 과정(propagation process), 예컨대 월

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존재할 경우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두 지점(node) 간 존재하는 양방향 네트워크(bilateral network)의 존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이다. Fagiolo, Reyes, and Schiavo(2009)는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지점들 간 연결(connectivity)

과 중심(centrality)을 측정하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 무역 네트워크(International Trade 

Network, ITN)를 분석하는 위상기하학적 구조(topological structure)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했

다. 이 논문에서 Fagiolo, Reyes, and Schiavo는 지점들 간 연결을 측정하는 데 node degree를 사용했고, 

전체 무역 네트워크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데 node strength를 적용했으며, 한 지점이 국제 

무역 중심지에서 얼마나 가까운 데 위치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random walk betweenness centrality를 적

용했다. 또한 Reyes, Schiavo, and Fagiolo(2008)는 한국이나 타이완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한때 동아시아 국가보다 더 높은 발달을 이룩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

아메리카 국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쇠퇴하게 되었는지 random walk betweenness centrality를 적용한 국

제 무역에 있어서 중심지(center)와 주변부(periphery) 구조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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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네트워크 간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들도 있다. Ju Hyun Park and Jiyoun An(2016)은 

금융 충격의 전파에 있어 금융시장 간 자본과 부채 각각의 통합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계량경제학적 방법

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세계의 국가들을 주요 통화 지역, 유로 지역, 아시아의 신흥 공업화 국가, 

그리고 기타 선진국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과 미국 간 자본과 부채 시장의 통합 정도를 구해 금융시장의 통합

이 금융위기의 전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했다. J. Scott Davis(2014)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데이터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데이터에 GMM과 3-stage-least-

squares(3SLS)를 분석 방법으로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통합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balance sheet 

effect를 통해 국가 간 cyclical co-movement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했다. wealth effect는 자본시장

(capital market)을 통해 적용되며, cyclical co-movement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balance sheet 

effect는 부채시장(credit market)을 통해 적용되며 cyclical co-movement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

다. Kalemli-Ozcan, Papaioannou, and Perri(2013)는 BIS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와 각국의 

GDP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을 통한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평상시와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기변동의 동조

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변량 회귀분석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바 있다. 

Ⅲ. 데이터

금융 중심지 간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지를 찾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데이

터를 사용한다. 첫째는 IMF에서 발행하는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 데이터다. 이 

CPIS 데이터는 현재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되어 보고가 되어있다. IMF에 의하면 이 데이터의 목적은 ‘정

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에게 국제 자본 흐름에 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4)이다. CPIS 데이터는 세계 

241개국의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37개 선진국 데이터만 사용할 것이다. 37개 선진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35개 회원국에 2개의 

역외 금융 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인 케이만 군도와 싱가포르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37개국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이유는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중요하며, 이 

맥락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네트워크보다 선진국 간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5) 이

에 더해 CPIS 데이터의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37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투자

4)  더 자세한 정보는 IMF Statistics Depar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Guidebook, second edi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1 참조.

5)  이 문제에 관해 누군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금융시장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을 왜 제외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이 국가들의 본격적인 부상은 2000년대 후반

에 시작되었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부상하자마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이러한 거대 개발도상국은 제외되

었다. 만약 대상 국가들과 대상 기간을 확장시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때는 이 국가들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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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도 충분히 네트워크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37개 

선진국의 CPIS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각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를 각 국가의 금융 중심지 정도의 대리변수

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약 한 국가가 활발하게 다른 국가들에 투자하고, 또 다른 국가들로부터 활발

하게 투자를 받는다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규모는 커질 것이며, 이 투자 규모의 총합은 자연스럽게 금융 중심

지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37개국은 아래 [표 1]과 같다.

CPIS 데이터와 함께 사용되는 데이터는 동일한 기간 각 국가별 GDP 데이터다. CPIS 데이터에 나오는 각 국가

의 투자 규모만으로 금융 중심지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불충분하고 편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

랑스의 투자 규모가 룩셈부르크의 투자 규모보다 절대적인 규모에서 크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투자 규모는 룩

셈부르크가 프랑스보다 더 클 수 있는데, 이 경우 프랑스보다 룩셈부르크의 금융 활동이 더 활발하며 금융에 있

어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network centrality index)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예는 한 국가의 전체 

경제 활동에서 해외 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국가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데 

단순히 투자 규모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OECD에서 발

행하는 GDP 데이터를 보조 데이터로 사용한다.

이 두 데이터를 사용해서 37개국의 네트워크를 행렬(matrix)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첫째, 37개국의 연간 투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국가의 시계열 투자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즉 각 국가별로 각 열에 연도, 각 행에 투자대상 

국가별 투자금액으로 이루어진 37개 행렬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이 37개 행렬을 다시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행

에 투자하는 국가, 각 열에 투자받는 국가로 이루어진 14개 행렬로 만들 수 있다. 이어서 각 국가가 투자하는 금

액과 투자받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여 행렬의 원소에 넣으면 37×37의 대칭행렬(symmetric matrix) 14개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행렬에 각 국가의 GDP로 나누어 주면 국가별 GDP 대비 해외 포트폴리

오 투자 비중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 연도별 행렬은 그 자체로 37개국의 네트워크 관계를 보여준다. 만약 두 국

[표 1] OECD 35개 회원국과 2개 역외 금융 중심지

OECD Countries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atv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fshore Financial Centers

Cayman Islands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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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 상호 투자 관계가 성립한다면 행렬의 원소인  는 유리수로 된 어떠한 값을 갖지만, 투자관계가 없다면  

 이 된다. 그러므로 행렬 자체가 국가 간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이 행렬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 절에

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구할 수 있다.

Ⅳ. 네트워크 중심지에 대한 실증 분석

이 절에서는 앞에서 구한 네트워크 행렬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구할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지 지

수를 구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node strength와 eigenvector centrality를 이용하여 중

심지 지수를 구할 것이다. 

 

1. Node Strength

Node strength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지점(node)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네트워크 중심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무역 네트워크나 금융 네트워크에서 각 지점, 즉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의 거래량을 이용해

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세계 무역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는 각 국가의 수입량과 수출량의 

합을 구해 그 국가의 node strength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node strength로 표현되는 각 국가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각 지점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며, 이 비중은 다시 각 지점의 네트워크 중심지 지

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Barratt, Barthelemy, Pastor-Satorras, and Vespignani(2004)6)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지점의 비

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node strength가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나타내는 데 유용한 척도임을 보인 바 있

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항공 교통망에서 한 공항이 처리하는 항공 운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자체가 하나의 

node strength인 동시에 그 공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브인지를 나타내는 측도가 된다. 이와 동일

한 맥락에서 Fagiolo, Reyes, and Schiavo(2009)와 Schiavo, Reyes, and Fagiolo(2010)는 국제 무역 네

트워크와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만들어 각 국가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데 node 

strength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CPIS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장기 관계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데

이터를 사용하여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장기간 관계와 함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우리가 데이터를 37개 선진국으로 국한시켰으나 이러한 선진국들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경향과 변화를 더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Barratt A , Barthelemy M, Pastor-Satorras R, Vespignani A. The architecture of complex weighted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101(11):3747-3752. doi:10.1073/pnas.04000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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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strength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한 지점이 다른 지점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수록 node strength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도 크게 나타난다. 

이 절에서 37개 국가의 금융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의 중심지를 구하는 것은 위 정의에 나온 것처럼 GDP 대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합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node strength를 구하는 방식으

로 수행된다.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이유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해외 포트폴

리오 투자를 표준화하여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상술한 것처럼 만약 절대적인 투자 금액만으

로 node strength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구할 경우에는 경제 규모 대비 투자 활동을 

간과하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의 

규모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한 국가가 외국과 주고받는 금융 거래가 그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

마나 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37개 국가들의 node strength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방

법을 통해 전체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그림 1]과 [표 2]

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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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de Strength 중심지 지수를 이용한 각 국가별 Rank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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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7개 선진국의 node strength를 이용해 구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Au

st
ra

lia
0.

00
93

9 
0.

00
87

9 
0.

01
06

4 
0.

01
08

1 
0.

01
12

2 
0.

01
13

9 
0.

01
21

8 
0.

01
11

7 
0.

01
38

0 
0.

01
38

2 
0.

01
35

4 
0.

01
25

7 
0.

01
27

6 
0.

01
23

2 
Au

st
ria

0.
02

38
6 

0.
02

65
3 

0.
02

53
5 

0.
02

54
8 

0.
02

49
1 

0.
02

39
9 

0.
02

34
1 

0.
02

40
9 

0.
02

22
2 

0.
02

24
6 

0.
02

12
4 

0.
01

98
8 

0.
01

98
9 

0.
01

86
1 

Be
lg

iu
m

0.
05

16
2 

0.
04

98
2 

0.
04

33
9 

0.
04

14
8 

0.
04

06
0 

0.
03

77
7 

0.
03

87
6 

0.
04

11
1 

0.
03

93
5 

0.
03

63
8 

0.
03

56
7 

0.
03

38
6 

0.
03

44
3 

0.
03

42
9 

Ca
na

da
0.

01
17

1 
0.

01
11

2 
0.

01
09

7 
0.

01
07

2 
0.

01
12

7 
0.

01
06

8 
0.

01
15

3 
0.

01
03

9 
0.

01
14

8 
0.

01
23

4 
0.

01
32

4 
0.

01
24

4 
0.

01
30

4 
0.

01
41

2 
Ca

ym
an

0.
10

79
7 

0.
10

86
8 

0.
10

65
0 

0.
10

01
6 

0.
09

99
0 

0.
10

69
5 

0.
10

52
5 

0.
10

12
2 

0.
08

18
3 

0.
07

95
8 

0.
07

97
6 

0.
07

49
0 

0.
07

43
9 

0.
07

84
2 

Ch
ile

0.
00

23
9 

0.
00

27
8 

0.
00

44
7 

0.
00

44
7 

0.
00

55
8 

0.
00

53
0 

0.
00

63
3 

0.
00

18
2 

0.
00

68
1 

0.
00

98
7 

0.
00

77
4 

0.
00

84
0 

0.
00

69
2 

0.
00

77
2 

Cz
ec

h 
Re

pu
bl

ic
0.

00
31

0 
0.

00
37

9 
0.

00
29

2 
0.

00
37

8 
0.

00
36

7 
0.

00
32

1 
0.

00
33

7 
0.

00
31

9 
0.

00
33

2 
0.

00
34

6 
0.

00
33

6 
0.

00
36

1 
0.

00
34

7 
0.

00
32

4 
De

nm
ar

k
0.

01
48

9 
0.

01
44

2 
0.

01
50

5 
0.

01
47

4 
0.

01
54

8 
0.

01
50

2 
0.

01
59

0 
0.

01
65

8 
0.

01
87

7 
0.

01
97

4 
0.

02
08

6 
0.

02
15

0 
0.

01
97

9 
0.

01
98

3 
Es

to
ni

a
0.

00
04

5 
0.

00
09

7 
0.

00
11

9 
0.

00
16

8 
0.

00
13

4 
0.

00
14

4 
0.

00
14

0 
0.

00
12

1 
0.

00
09

8 
0.

00
12

9 
0.

00
12

3 
0.

00
13

0 
0.

00
15

0 
0.

00
13

1 
Fi

nl
an

d
0.

02
03

8 
0.

01
88

9 
0.

01
90

0 
0.

02
02

6 
0.

01
92

2 
0.

01
93

8 
0.

02
04

4 
0.

01
82

5 
0.

02
14

2 
0.

02
45

7 
0.

02
52

9 
0.

02
74

7 
0.

02
57

9 
0.

02
45

7 
Fr

an
ce

0.
04

29
1 

0.
04

41
3 

0.
04

65
4 

0.
04

70
0 

0.
04

53
9 

0.
04

54
8 

0.
04

51
3 

0.
04

92
4 

0.
05

01
5 

0.
04

94
8 

0.
04

76
2 

0.
04

64
1 

0.
04

69
0 

0.
04

50
2 

Ge
rm

an
y

0.
04

83
6 

0.
04

77
0 

0.
04

55
6 

0.
04

42
9 

0.
04

21
1 

0.
04

21
2 

0.
04

20
9 

0.
04

44
5 

0.
04

30
5 

0.
04

26
5 

0.
04

29
2 

0.
04

26
3 

0.
04

00
9 

0.
03

78
7 

Gr
ee

ce
0.

00
84

7 
0.

00
99

6 
0.

01
15

3 
0.

01
39

6 
0.

01
38

1 
0.

01
23

1 
0.

01
23

6 
0.

01
34

3 
0.

01
21

4 
0.

00
75

9 
0.

00
45

5 
0.

01
29

8 
0.

01
35

4 
0.

01
22

4 
Hu

ng
ar

y
0.

00
34

7 
0.

00
41

9 
0.

00
51

9 
0.

00
62

9 
0.

00
63

5 
0.

00
60

2 
0.

00
53

6 
0.

00
50

3 
0.

00
53

4 
0.

00
49

5 
0.

00
48

6 
0.

00
53

5 
0.

00
49

9 
0.

00
42

6 
Ic

el
an

d
0.

00
31

5 
0.

00
34

3 
0.

00
52

3 
0.

00
73

1 
0.

00
87

5 
0.

00
97

4 
0.

00
75

7 
0.

00
39

6 
0.

00
28

9 
0.

00
17

5 
0.

00
22

1 
0.

00
21

6 
0.

00
17

2 
0.

00
18

1 
Ire

la
nd

0.
04

29
6 

0.
05

42
1 

0.
05

71
6 

0.
06

27
9 

0.
06

93
8 

0.
07

77
3 

0.
07

88
6 

0.
09

26
3 

0.
08

85
1 

0.
08

36
8 

0.
08

53
7 

0.
08

73
0 

0.
08

53
4 

0.
09

08
8 

Is
ra

el
0.

00
15

6 
0.

00
12

6 
0.

00
14

4 
0.

00
13

7 
0.

00
20

9 
0.

00
17

6 
0.

00
20

0 
0.

00
17

8 
0.

00
22

1 
0.

00
27

6 
0.

00
27

9 
0.

00
25

9 
0.

00
26

2 
0.

00
28

5 
Ita

ly
0.

04
05

1 
0.

04
09

6 
0.

03
85

7 
0.

03
65

8 
0.

03
57

1 
0.

03
28

0 
0.

03
00

7 
0.

03
11

8 
0.

03
12

8 
0.

02
80

2 
0.

02
86

4 
0.

02
75

4 
0.

02
92

7 
0.

02
94

8 
Ja

pa
n

0.
01

92
3 

0.
01

86
3 

0.
01

85
6 

0.
01

94
3 

0.
02

13
6 

0.
01

97
0 

0.
01

97
7 

0.
02

21
6 

0.
01

88
9 

0.
02

06
1 

0.
02

30
0 

0.
01

99
1 

0.
02

21
7 

0.
02

31
5 

Ko
re

a
0.

00
29

5 
0.

00
31

0 
0.

00
37

7 
0.

00
41

5 
0.

00
51

5 
0.

00
50

7 
0.

00
57

9 
0.

00
47

8 
0.

00
60

3 
0.

00
67

5 
0.

00
69

6 
0.

00
70

4 
0.

00
68

0 
0.

00
62

2 
La

tv
ia

0.
00

01
1 

0.
00

02
4 

0.
00

02
3 

0.
00

03
8 

0.
00

03
1 

0.
00

03
8 

0.
00

03
3 

0.
00

03
9 

0.
00

04
8 

0.
00

07
8 

0.
00

10
4 

0.
00

12
5 

0.
00

11
0 

0.
00

14
2 

Lu
xe

m
bo

ur
g

0.
23

78
0 

0.
23

42
2 

0.
23

65
7 

0.
23

24
4 

0.
22

79
1 

0.
23

05
8 

0.
22

85
0 

0.
20

91
2 

0.
21

04
3 

0.
21

63
4 

0.
21

01
9 

0.
22

53
8 

0.
22

87
7 

0.
23

26
8 

M
ex

ic
o

0.
00

22
5 

0.
00

17
0 

0.
00

20
7 

0.
00

19
8 

0.
00

22
2 

0.
00

19
3 

0.
00

18
9 

0.
00

16
8 

0.
00

20
2 

0.
00

27
5 

0.
00

30
9 

0.
00

37
3 

0.
00

35
7 

0.
00

36
9 

N
et

he
rla

nd
s

0.
06

15
1 

0.
06

24
4 

0.
06

11
0 

0.
05

97
7 

0.
05

59
3 

0.
05

09
7 

0.
05

01
7 

0.
05

37
5 

0.
05

55
4 

0.
05

64
9 

0.
05

89
5 

0.
05

81
4 

0.
05

73
5 

0.
05

36
8 

N
ew

 Z
ea

la
nd

0.
00

43
5 

0.
00

34
7 

0.
00

22
1 

0.
00

24
5 

0.
00

20
8 

0.
00

17
5 

0.
00

16
2 

0.
00

21
6 

0.
00

21
1 

0.
00

17
3 

0.
00

19
4 

0.
00

17
8 

0.
00

21
3 

0.
00

17
9 

N
or

w
ay

0.
01

25
2 

0.
01

42
8 

0.
01

36
0 

0.
01

37
5 

0.
01

42
2 

0.
01

59
5 

0.
01

72
2 

0.
01

90
3 

0.
02

05
3 

0.
02

10
2 

0.
02

27
9 

0.
02

24
3 

0.
02

26
9 

0.
02

13
3 

Po
la

nd
0.

00
16

0 
0.

00
20

5 
0.

00
27

6 
0.

00
37

0 
0.

00
44

2 
0.

00
38

7 
0.

00
39

9 
0.

00
31

4 
0.

00
34

1 
0.

00
40

7 
0.

00
41

2 
0.

00
46

1 
0.

00
41

7 
0.

00
38

4 
Po

rtu
ga

l
0.

01
49

2 
0.

01
68

5 
0.

01
69

5 
0.

01
83

3 
0.

01
84

2 
0.

01
80

2 
0.

01
89

6 
0.

02
47

6 
0.

02
53

3 
0.

02
22

2 
0.

01
90

2 
0.

01
62

3 
0.

01
18

0 
0.

01
06

4 
Si

ng
ap

or
e

0.
01

21
9 

0.
01

20
4 

0.
01

31
4 

0.
01

17
6 

0.
01

25
8 

0.
01

29
9 

0.
01

33
6 

0.
01

14
3 

0.
01

06
2 

0.
01

10
8 

0.
01

13
9 

0.
01

16
0 

0.
01

29
0 

0.
01

29
8 

Sl
ov

ak
 R

ep
ub

lic
0.

00
12

6 
0.

00
11

7 
0.

00
16

1 
0.

00
20

0 
0.

00
13

5 
0.

00
11

3 
0.

00
10

3 
0.

00
15

7 
0.

00
25

0 
0.

00
32

1 
0.

00
34

8 
0.

00
34

8 
0.

00
35

9 
0.

00
36

0 
Sl

ov
en

ia
0.

00
05

5 
0.

00
06

4 
0.

00
06

5 
0.

00
05

0 
0.

00
05

1 
0.

00
06

5 
0.

00
04

8 
0.

00
05

5 
0.

00
18

1 
0.

00
21

5 
0.

00
22

8 
0.

00
22

3 
0.

00
25

0 
0.

00
24

9 
Sp

ai
n

0.
02

28
8 

0.
02

67
7 

0.
02

53
3 

0.
02

69
5 

0.
02

74
0 

0.
02

62
1 

0.
02

50
7 

0.
02

53
8 

0.
02

59
1 

0.
02

15
8 

0.
01

98
2 

0.
01

76
3 

0.
01

63
0 

0.
02

05
2 

Sw
ed

en
0.

02
87

0 
0.

02
61

5 
0.

02
64

8 
0.

02
61

9 
0.

02
54

2 
0.

02
54

2 
0.

02
65

1 
0.

02
53

8 
0.

03
07

2 
0.

03
28

4 
0.

03
23

1 
0.

03
21

2 
0.

03
15

9 
0.

02
74

7 
Sw

itz
er

la
nd

0.
05

58
8 

0.
05

17
1 

0.
04

80
5 

0.
04

51
7 

0.
04

30
7 

0.
04

05
4 

0.
04

11
5 

0.
03

89
4 

0.
03

82
5 

0.
03

96
6 

0.
03

53
7 

0.
03

40
6 

0.
03

81
8 

0.
03

84
2 

Tu
rk

ey
0.

00
10

4 
0.

00
10

0 
0.

00
12

1 
0.

00
13

5 
0.

00
20

4 
0.

00
17

8 
0.

00
18

7 
0.

00
12

1 
0.

00
15

4 
0.

00
20

6 
0.

00
18

9 
0.

00
26

7 
0.

00
18

4 
0.

00
23

0 
Un

ite
d 

Ki
ng

do
m

0.
05

57
1 

0.
04

70
3 

0.
04

74
2 

0.
04

74
0 

0.
04

73
4 

0.
04

74
8 

0.
04

50
0 

0.
04

97
3 

0.
05

43
8 

0.
05

23
0 

0.
05

60
4 

0.
05

09
4 

0.
05

09
7 

0.
04

71
4 

Un
ite

d 
St

at
es

0.
02

74
0 

0.
02

48
9 

0.
02

76
3 

0.
02

91
6 

0.
03

15
1 

0.
03

25
1 

0.
03

53
2 

0.
03

41
2 

0.
03

39
5 

0.
03

79
7 

0.
04

54
4 

0.
04

18
9 

0.
04

51
2 

0.
04

78
1 



22��주택금융월보

[표 2]를 보면 우리는 미국과 영국의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가 생각 밖으로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영국의 네

트워크 중심지 지수는 5% 안팎이고 미국의 지수는 5%보다 낮다. 이러한 우리의 기존 직관과 어긋나는 결과는 

상술한 node strength의 특성 때문이다. 상술한 바 있듯이, 이 연구에서 node strength는 한 국가의 GDP와 

그 국가가 다른 국가와 주고받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합의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

가 포트폴리오 투자의 합보다 월등히 크다면 node strength를 사용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의 값은 작게 나타

난다. 케이만 군도와 룩셈부르크의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있지만, 조세피난처(tax haven)로서의 특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케이만 군도의 경우는 Kalemli-Ozcan, Papaioannou, and Perri(2013)에서 이미 미국의 역외 금융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과 케이만 군도를 하나의 금융 중심지로 고려하면 케

이만 군도를 포함한 미국의 순위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

인 관련은 없지만,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유럽 국가 부채 위기를 야기한 국가들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

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의 금융 중심지 지수다. 이 국가들의 금융 중심지 지수 역시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

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 위기 전후 지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

려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 부채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만 2010-2011 유럽 국가 부채 위기 기간 동안 유의미한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이

처럼 유의미한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로는 시민들의 분노, 정부의 서투르고 포퓰리

즘적인 대응, 그리고 몇몇 주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국

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다른 국가로 이동한 것 등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node strength를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와 그 안에서 중심지를 찾

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2. Eigenvector Centrality

위에서 언급한 node strength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경제의 네트워크와 그 중

심지를 연구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Jackson(2008)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각 지점의 활동과 그 안에서 네트워크 중심지를 구하는 데 상술한 node 

strength를 사용하는 방법론은 지나치게 간단한 방법이라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더 복잡하고 발달된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 예가 Larry Page와 Sergei 

Brin이 설립한 구글(Google) 검색엔진에서 사용되는 방법인 Google PageRank다. Google PageRank의 핵

심 논리는 한 지점의 중요도는 그 지점이 얼마나 많은 다른 “중요한” 지점과 밀접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즉 

한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점은 다른 중요한 지점들에 의해 참조가 되며, 또한 그 지

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월드와이드웹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떠한 페이지들은 다른 많은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23

조
사 ·

 

연
구

월
간
동
향

통  

계

부  

록

페이지들에 의해 참조 혹은 인용이 되며 다른 중요한 웹 페이지들과 더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각 페

이지가 갖는 인용 혹은 참조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구글은 월드와이드웹에서 어떠한 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페이지를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다. 이 절에서 살펴볼 

eigenvector centrality 이론 역시 이러한 Google PageRank와 유사한 논리를 사용한다. 많은 복잡한 네트

워크 시스템에서 어떤 지점들은 다른 지점들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지점들과 더 많은 연결을 갖는 모습을 보여준

다. eigenvector centrality는 이처럼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중요한 지점들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이다.

Billio, Getmansky, Lo, and Pelizzon(2012)은 2007년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 헤지펀

드(hedge funds), 브로커/딜러(brokers/dealers), 은행(banks), 그리고 보험회사(insurers)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각 금융기관이 금융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떻게 되고, 

위기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측정하기 위해 eigenvector centrality 방법을 사용

했다. 또한 Bonacich(1972, 2007)가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지를 찾는 방법

을 제안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구한 행렬의 인접행렬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라 하자. 의 원소는 가 되

는데, 각각의 원소들은 두 지점 와  간 직접적인 연결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우리가 앞서 

구한 행렬의 인접행렬은 그러므로 주대각원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므로 0이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1의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원래 행렬을 가중치행렬(weight matrix) 로 놓자. 그러면 선형대

수의 기본 원리에 의해 가 되며, 여기서 가 eigenvector가 된다. 따라서 eigenvector central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 공식을 이용하여 [그림 2]와 [표 3]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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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igenvector 중심지 지수를 이용한 각 국가별 Rank Trend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25

조
사 ·

 

연
구

월
간
동
향

통  

계

부  

록

[표 3] 37개 선진국의 eigenvector centrality를 이용해 구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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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표 3]을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네트워크 중심지의 값이 node strength를 사용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node strength의 값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국

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가중치가 부여된 값인 반면 eigenvector centrality의 값은 한 지점이 다른 중요한 지점

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한 지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

서 그 지점이 다른 지점들과 맺는 관계까지 고려하여 중심지를 측정한다7) 또한 [표 3]을 보면 node strength와 

마찬가지로 높은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보유하는 국가는 여전히 케이만 군도와 룩셈부르크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케이만 군도와 룩셈부르크가 다른 중요한 국가들과 상당히 밀접한 네트워크 관련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케이

만 군도의 경우 앞서 node strength에서 살펴본 것처럼 Kalemli-Ozcan, Papaioannou, and Perri(2013)

의 설명이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하면 높은 중심지 지수를 보여주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심지 지수는 여전히 예상

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다른 중요한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미국이 이처럼 상

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갖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Kalemli-Ozcan, Papaioannou, and 

Perri(2013)가 언급한 것처럼 케이만 군도를 미국의 역외금융중심지로 간주한다면 미국의 중심지 지수는 상승

한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왜 미국 본토의 금융 중심지 지수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월 스트리트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게 나오는지 의문이 남는데, 이 의문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3국의 금융 중심지 지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낮은 수치는 이 국가들이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국가

들과는 약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더 상세한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초래한 국가들은 해당 기간 중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를 겪

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은 2007년 이후 유의미한 수준에서 네트워크 중심

지 지수가 하락한다. 반면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초래한 국가들 중 하나인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금융 중심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7)  Jackson(2008)은 이 방법론이 자기참조(self reference)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Katz prestige node strength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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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그 중심지를 IMF와 OECD 데이터를 통해 추출한 37개국의 2001년

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글로벌 금융 네트

워크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주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이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를 목표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였

으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 중심지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금융 네트워

크에 있어 중심지 지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역시 높아야 한다. 또한 금융 중심지 지수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도 상당한 수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

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 중심지 지수가 낮게 나옴으로써 이러한 금융시장의 국제화 

시도가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법과 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에 그쳐서

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 중심지는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에 대한 내

국인 투자를 통해서도 측정된다. 따라서 외국 시장에 대한 내국인 투자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이미 금융이 발달되고 국제 금융 시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금융시장에도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확보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동성을 자랑했던 한국

의 선물시장처럼,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강점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

할 수 있는 뚜렷한 강점을 갖는 금융상품 혹은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네트워크 산업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시장인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간에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

고 원활한 시장의 활동을 촉진한다면 한국이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비록 node 

strength와 eigenvector centrality라는 상당히 간단한 두 네트워크 중심지 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지만, 이 연구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준다. 이에 대한 더 심화된 연구와 정책적 제안은 앞으로 남겨진 연구 과제일 것이다.



28��주택금융월보

<참고문헌>

•  Allen, Franklin, and Douglas Gale. "Financial contag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1), 2000, pp. 1-33.

•  Barrat, A., Barthelemy, M., Pastor-Satorras, R., and Vespignani, A. “The architecture of complex weighted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11), 2004, pp. 3747-3752.

•  Battiston, Stefano, et al. "Credit chains and bankruptcy propagation in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1(6), 2007, pp. 2061-2084.

•  Billio, M Getmansky, AW Lo, and L Pelizzon. "Econometric measures of connectedness and systemic risk in the finance and insurance 
secto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4(3), 2012, pp. 535-559.

•  Bonacich, Phillip. "Factoring and weighting approaches to status scores and clique identification."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2(1), 1972, pp. 113-120.

•  Bonacich, Phillip. "Some unique properties of eigenvector centrality." Social Networks, 29(4), 2007, pp. 555-564.

•  Calvo-Armengol, Antoni, and Matthew O. Jackson.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employment and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2004, pp. 426-454.

•  Currarini, Sergio, Matthew O. Jackson, and Paolo Pin. "An economic model of friendship: Homophily, minorities, and segregation." 
Econometrica, 77(4), 2009, pp. 1003-1045.

•  Davis, J. Scott. "Financial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4, 2014, pp. 
99-111.

•  Dette, Tilman, Scott Pauls, and Daniel N. Rockmore. "Robustness and contagion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network." arXiv preprint, 
arXiv:1104.4249, 2011.

•  Diamond, Douglas W., and Philip H. Dybvig.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3), 
1983, pp. 401-419.

•  Diebold, Francis X., and Kamil Yılmaz. "On the network topology of variance decompositions: Measuring the connectedness of 
financial firms." Journal of Econometrics, 182(1), 2014, pp. 119-134.

•  Fagiolo, Giorgio, Javier Reyes, and Stefano Schiavo. "World-trade web: Topological properties, dynamics, and evolution." Physical 
Review E, 79(3), 2009, 036115.

•  Garlaschelli, Diego, and Maria I. Loffredo. "Patterns of link reciprocity in directed networks." Physical Review Letters, 93(26), 2004, 
268701.

•  Jackson, Matthew O. Social and Economic Netwo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Jackson, Matthew O., and Alison Watts. "The evolution of social and economic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06(2), 2002, 
pp. 265-295.

•  Jayaratne, Jith. and Philip E. Strahan. "The finance-growth nexus: Evidence from bank branch deregul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3), 1996, pp. 639-670.

•  Kalemli-Ozcan, Sebnem, Elias Papaioannou, and Fabrizio Perri. "Global banks and crisis transmi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9(2), 2013, pp. 495-510.

•  Kalemli-Ozcan, Sebnem, Elias Papaioannou, and Jose-Luis Peydro.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globalization, and the 
synchro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Journal of Finance, 68(3), 2013, pp. 1179-1228.

•  Newman, Mark EJ. "A measure of betweenness centrality based on random walks." Social Networks, 27(1), 2005, pp. 39-54.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29

조
사 ·

 

연
구

월
간
동
향

통  

계

부  

록

•  Pyun, Ju Hyun, and Jiyoun An. "Capital and credit market integration and real economic contagio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67, 2016, pp. 172-193.

•  Rajan, Raghuram G. and Luigi Zingales. "The great reversals: the politics of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1), 2003 pp. 5-50.

•  Rajan, Raghuram G. and Luigi Zingales. "Which capitalism? Lessons form the east Asian crisi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11(3), 1998, pp. 40-48.

•  Reyes, Javier, Stefano Schiavo, and Giorgio Fagiolo. "Assessing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using random 

walk betweenness centrality: The cases of east asia and latin america." Advances in Complex Systems, 11(5), 2008, pp. 685-702.

•  Schiavo, Stefano, Javier Reyes, and Giorgio Fagiolo.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integration: a weighted network analysis." 
Quantitative Finance, 10(4), 2010, pp. 389-399.

•  Schweitzer, Frank, et al. "Economic networks: The new challenges." Science, 325.5939, 2009, pp. 422-425.



160  주택금융월보

수록 월 제목 필자 

2004년	8월

공사 설립 취지 및 배경 종합기획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제도 유동화기획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년	9월

모기지 시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언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제도의 개요 유동화기획부,	신용보증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화와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조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주요 주택금융 전담기관의 업무현황 비교 
장근익,	서승남/	한국주택금융공사	종합기획부	중장기	

경영전략	TF팀	

2004년	10월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손	욱/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차장	

우리나라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의 현황과 가격결정기능 

제고방안 
류창범/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자금운영담당	상무	

호주의 주택금융시장 권경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장	

2004년	11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2005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책 과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모기지론 이용실태 조사결과 안홍찬/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과장	

2004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상관관계 분석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 : 2004년 회고와 2005년 전망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 채권시장의 최근 동향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장대행	

2005년	1월

2005년 이후 한국부동산 시장의 두 가지 문제 권혁부/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MBS발행확대를 위한 모기지론의 활성화 방안 김진수,	이	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3년	

학자금대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개발부장	

2005년	2월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이사	

[주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박성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관리부	과장	

유럽의 주택 자가소유율 차이에 관한 비교분석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1팀장	

2005년	3월
MBS시장의 활성화 방안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영국 주택금융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유승동/	한국주택금융공사	혁신기획실	대리	

2005년	4월
주요국의 모기지보험제도 운용현황과 시사점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민사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백상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관리부	변호사	

2005년	5월
프로젝트금융보증제도의 개요 차경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부	1팀장	

미국 주택금융의 개요와 특징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5년	6월
주택저당채권가격 평가와 위험측정 이준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국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의 최근현황과 시사점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1팀장	

2005년	7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의 경영성과 이기영/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채시장 활성화방안과 장기채시장에 대한 전망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5년	8월

주택경매에서의 말소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고찰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의 소개 
정정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유동화부	

학자금발행팀장	

2005년	9월
명의대여여신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바젤Ⅱ 도입에 따른 모기지 보험의 역할 유승동/	한국주택금융공사	혁신기획실	과장	

2005년	10월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론 취급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태식/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차장	

통합도산법의 주요내용 이무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법무팀장	

2005년	11월

2006년 금리 전망 서철수/	대우증권	선임연구원	

일본의 공적 역모기지제도 현황 
윤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	신사업추진	

T/F	팀장	

2005년	12월
우리 經濟의 最近 動向 및 2006年 展望 서원석/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주요국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조점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과장	

2006년	1월
가계의 금융자산·부채, 부채부담능력 및 부채조정 홍경식/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과장	

미국 모기지시장에 현존하는 위험과 시사점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1팀장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161

조
사·

연
구

월
간
동
향

통  

계

부  

록

수록 월 제목 필자 

2006년	2월
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증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전후한 시장동향의 변화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6년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보험시장 참여방안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선진국 부동산개발 및 자금조달 사례와 시사점 박민규·임효언/	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팀	과장	

2006년	4월

미등기건물에 대한 대위등기신청 및 집행방법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우리나라 대출모집인 제도와 미국의 Mortgage Broker 제도 

운영현황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6년	5월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과 거시경제변수 김영익/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공적보증 역모기지 정착을 위한 상품개발 방향 김갑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사업추진T/F팀장	

2006년	6월
후분양제도 시행과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 방안 조성진/	대우건설	프로젝트금융팀	부장	

공적보증 역모기지 계리모형의 이해 김갑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사업추진T/F팀장	

2006년	7월
장기 주택가격 전망에 관한 소고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미국 주택금융기관의 e-모기지 운영 현황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6년	8월 한·미 FTA 서비스협상과 소비자 이익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9월 MBS 해외발행과 국내발행 비교 김중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대리	

2006년	10월
보증채무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의 수요행태 조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6년	11월
아파트 특성요인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철순/	㈜와이즈에프엔	대표이사	

미국 모기지컴퍼니의 성장발전과 운영현황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팀장	

2006년	12월
최근의 경제상황 및 2007년 전망 김상기/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유럽의 주택금융 개요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대리	

2007년	1월
2007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강미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학자금 대출금리와 유동화에 대한 이해 임남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대리	

2007년	2월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주택금융 : 기회와 한계 손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역모기지의 대출종료확률에 관한 연구 마승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	연구위원	

2007년	3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상황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장	

Excess Spread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장철영/	한국신용정보	평가사업본부	S/F평가실	
책임연구원	

2007년	4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의 선진화 장순택/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융환경의 변화 김기성/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2007년	5월
부동산선물옵션의 이론과 사례 오성미/	한국감정원	연구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체계 개선에 관한 소고 권병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장	

2007년	6월
주택관련 세금의 이해 이삼남/	한결세무법인	대표이사	

주택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 김갑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장	

2007년	7월

고령화시대와 주택연금의 활용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장	

배다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대리	

미국 학자금대출제도의 고찰을 통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발전방안 

류기윤/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부	팀장	

윤준철/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부	주임	

2007년	8월
프로젝트금융보증을 활용한 주택공급자금융에 관한 연구 

김용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BK연구팀	
박사후연구과정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역할과 성과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대리	

2007년	9월
초과유동성 및 자산가격간 선후행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행태 조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7년	10월
보증과 소멸시효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본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소개 김대근	CFA/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과장	

2007년	11월
은행채 발행 급증의 원인 및 전망 신동준/	삼성투신운용	선임	Strategist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선진화 방안 김용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	대리	



162  주택금융월보

수록 월 제목 필자 

2007년	12월

2008년 채권시장 전망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전략팀장	

KHFC 조기상환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류수복/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차장	

김동길/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주임

2008년	1월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과장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배다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 유동화의 현황 및 시사점 최은영/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	

2008년	2월
금리 급등과 스왑시장간 관계 및 시사점 한재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공적보증 역모기지(HECM) 모형의 이해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대리	

2008년	3월
Covered Bond 시장 및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장철영/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이사	

보증인 보호를 위한 입법 동향 김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주임	

2008년	4월
CR REITs의 제도운용 및 향후 전망 전광섭/	부천대학	부동산정보학과	교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 제문제 류제성/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변호사)	

2008년	5월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의 가계부채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007년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향후 운용방향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업무부	모기지론	

마케팅파트장	

2008년	6월
스태그플레이션 아래 통화정책 및 자산가격 변화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	

유동화자산관리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연구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2008년	7월
주택구입능력의 측정과 분석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지원본부	본부장(경제학	

박사),	오택균/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통계분석파트장	

해외 모기지관리용역권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최선아/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주임	

2008년	8월
모기지보험의 시장현황과 역할 유제만/	젠워스모기지보험	이사	

변제자대위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	대리	

2008년	9월
미국 정부후원 유동화기관의 최근 동향과 평가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부장	

최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주임	

주택연금 수요실태 평생금융연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년	10월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현황과 향후 전망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강승모/	한국주택금융공사	청주지사	과장	

2008년	11월
소액주택금융의 자금조달과 대출기법 손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행태 평생금융연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년	12월
2009년 채권시장 전망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관리방안 연구 정주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관리부	대리	

2009년	1월
2009년 부동산 전망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시사점 배성환/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2009년	2월
새로운 금융위기의 발현과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확충제도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회생제도와 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소고 강범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채권관리센터	주임	

2009년	3월

해외기관의 모기지 가격결정 모형 개발사례 및 시사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분양가 규제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전광섭/	영국	버밍엄대학교	주택지역연구소	연구위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	대리	

2009년	4월

신용위험관리측면에서 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문제점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모기지 스왑의 발행구조 및 효과 
서승기/	한신정평가	선임연구원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2009년	5월

인구구조와 가계자산구성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수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위험 및 헤지거래 
이용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조사연구파트장	

2009년	6월

2009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김영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모기지 Pricing과 MBS 발행 활성화 
원종현/	한국신용평가㈜	ABS1실	수석애널리스트	

한종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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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사례분석을 통한 해외 부동산투자의 기회와 위험분석 김형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미분양 대책과 건설사 P-CBO구조에 대한 고찰 정종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차장	

2009년	8월
유치권에 관한 소고 유병일/	법무법인	헌암	변호사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윤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대리	

2009년	9월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경영학	박사)	

미국의 공적역모기지제도의 리스크관리와 시사점 서주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한국의 주택 및 주택금융 시장 유승동/	한국주택금융공사	차장

2009년	10월

미국 민간 RMBS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서승기/	한신정평가	선임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특성 분석과 향후 리스크 관리방향에 관한 

제언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미국 주택금융위기와 패니매·프레디맥의 구제 방안 강승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대리	

2009년	11월
200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연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이대기·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12월

2010년 채권시장 전망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미국 MSR(Mortgage Servicing Right) 제도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정주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대리	

2010년	1월
2010년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전망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가계약법의 제문제 문은경/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	변호사	

2010년	2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율과 부도율의 Competing Risk에 

관한 연구 
조성훈/	한국기업평가	RSM2실	팀장(경제학	박사)	

근저당권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대리	

2010년	3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검토 이재민/	법률사무소	혜명	변호사	

아시아 주요국 주택금융기관 개요 최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대리	

2010년	4월

주택과 양도소득세 김현준/	국세청	법무과장	

누가 주택을 구입하였는가? 김형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금자리론 수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2010년	5월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안정 정책과 주요 이슈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철영/	한국정책금융공사	구조조정국	과장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 주택 및 토지시장의 동향과 

정책 과제 
강정규/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파산, 면책제도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강범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실	대리	

2010년	6월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와 금융시장에의 영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ynthetic CDO 구조의 소개 최고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대리	

2010년	7월
2010년 하반기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과 시사점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차장	

2010년	8월

해외 Covered Bond 발행구조와 시사점 
전광섭/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정진옥/	우리은행	이문동지점	부지점장	

거래빈도가 낮은 지역의 반복매매지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방두완/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2010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박재경/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2010년	9월

추심소송과 소멸시효 문영기/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국내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공적보증기관의 역할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와 우선변제권 문은경/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	변호사	

2010년	10월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방안 차경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개발부	수석부부장

국내 역모기지 연구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홍성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대리

2010년	11월
미분양 주택의 도시별 분포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학부	부동산전공	교수

일본 모기지대출 및 유동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정주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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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11년 채권시장 전망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2011년 주택시장 전망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주택특성 실거래지수, 반복매매 실거래지수, 호가지수의 비교분석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매매가, 전세가의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및 시사점 배성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대리

2011년	1월
2011년 경제전망 공	철/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주택구입능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해외 사례 분석 김다스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대리

2011년	2월
주택개발사업 자금조달시장의 현황과 변화 방향 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KHFC MBS 발행구조 최적설계 모델 연구 김기성/	한국주택금융공사	미래전략부	대리

2011년	3월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구조의 발전방향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판례평석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부	변호사

2011년	4월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심종원/	건국대학교	부동산,	도시연구원	연구실장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2011년	5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위험분석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모기지론 잠재수요자들의 선호 상품구조에 관한 연구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2011년	6월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 정책과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년 하반기 금리전망 신동준/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판례평석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응소행위”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부	변호사

2011년	7월
주택가격과 거품 그리고 주택경기 변동에 대한 이해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학부	부동산전공	교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시장 현황 점검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과장

2011년	8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가	국/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전자증권제도 관련 법적 논점 검토 이동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2011년	9월

공유관계에 관한 소고 김도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차장

판례평석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몰취 규정”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부	변호사

2011년	10월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원

다계층 MBS(CMO)에서 콜금지기간과 콜한도가듀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2011년	11월
2012년 채권금리 전망 이정준/	HMC	투자증권	연구위원

덴마크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고찰 조범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대리

2011년	12월
2012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판례평석 “파산면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변호사

2012년	1월
2012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1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이동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과장

2012년	2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최형석/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유동화자산관리 선진화 방안연구 송인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대리

2012년	3월
국내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현상과 정책적 과제 : 수도권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가능성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2년	4월

2011년 주택공급 55만 호의 구조적 의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캐나다 주택금융제도가 한국 주택금융제도 개선방향에 주는 

시사점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대 사업부문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전략 성영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1본부장

2012년	5월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한 모기지 유동화 시장 환경 점검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금융위기 이후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함종영/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동산통계센터	연구원

진정양도에 관한 법률의견서(True Sale Opinion) 수취에 관한 재조명 윤성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리

2012년	6월
20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공사 적격대출 출시배경과 시장유동화 발전을 위한 제언 조범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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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 및 시장전망 서승기/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

2012년	8월

미국의 주택 압류 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여건 변화와 정책 현안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관련 금리위험 헤지에 관한 

소고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9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관련 리스크관리의 이해 배성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과장

2012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김성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차장

2012년	10월
주택시장 변동과 정부의 역할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2012년	11월

주택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전월세가구 자산구조를 고려한 [전세→자가] 전환 가능 잠재수요분석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홍콩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이해 강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2012년	12월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주택연금의 역할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13년 금리전망 : 순환(cyclical)기류, 저공비행 일시 이탈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안으로서의 공동체토지신탁(CLT) 소개 및 

금융 관련 이슈 검토
김동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2013년	1월
민간 주택임대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안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향후 시장 전망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3년	2월
2012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주거복지 수요의 확대와 정책방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3년	3월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변동준/	KCB연구소	책임연구원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치화/	기획조정실	변호사

2013년	4월
부동산 PF 참여자의 리스크 분담방안

이국형/	하나다올신탁	전무	

문영기/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금융시장에서 소비자보호 : 잠재적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유승동/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조교수

2013년	5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협력사업1팀장(실물자산연구팀	겸임)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동태적 변화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3년	6월
보증채무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과장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소고 최우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주임

2013년	7월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글로벌 금융의 불확실성 시대 신상기/	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3년	8월
2013년도 하반기 채권 금리 전망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	FICC	분석팀	팀장

전세시장 불안 요인 분석과 해소 방안 연구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2013년	9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최승순·박영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미국 공적 보증 역모기지의 리스크관리 기법 및 정책적 시사점 강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2013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팀장

2013년	10월
주택가격과 모기지론 조기상환율에 관한 소고 한영하/	NICE	P&I	평가사업본부	본부장

하우스푸어(House Poor) 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향 모색 윤성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대리

2013년	11월
조기상환율 요인분해 및 PSK(Prepayment Standard Korea) 김계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결정요인에 관한 소고 이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과장

2013년	12월
2014년 금리전망 : 회복의 갈림길, 과속금지 윤여삼/	KDB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채권팀장

주택구입기회지수(Korea Housing Opportunity Index)의 소개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팀장

남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차장

2014년	1월
주택 미분양에 대한 해석과 대책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2013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팀장		

남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차장	

2014년	2월
한국 채권 발행시장의 특징과 전망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

캐나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제도의 이해 서민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주임

2014년	3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례연구 이철우/	한국주개금융공사	신탁자산부	팀장

정비사업의 현황과 보증상품 도입방안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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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전개와 중앙연금기금의 역할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정부정책 변화와 주택경기 순환변동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5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박성욱,	박종상/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덴마크 커버드본드 시장 및 특징 김봉민/	NICE신용평가	SF1그룹	선임연구원

2014년	6월
2014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분석	실장

금융위기 이후 GSE 개혁방안과 시사점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	팀장

2014년	7월
201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김종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조사연구팀	차장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금리기간구조와 거시경제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김계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9월
주택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변화 가능성 전망 심종원/	한국감정원	부연구위원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2014년	10월
미국 SFR채권의 발행현황 및 시사점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주택담보대출 표준부도모형 실증연구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1월
주택시장관련 지수의 현황 및 활용방안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해외 역모기지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교 류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2014년	12월
주요 유럽 국가들의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주택시장 결산과 전망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5년	1월
해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모형의 검토와 시사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4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통계분석팀

2015년	2월

에너지효율주택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수요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표준지공시지가의 과세평가 균일성에 관한 연구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원/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5년	3월
북한 금융의 현황과 주택금융의 과제 송현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주택연금 사전가입자 특성 분석 홍성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과장

2015년	4월

안심전환대출의 경제학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우리는 왜 독일 주택금융시장에 주목하는가?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고령자의 전문후견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노영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과장

2015년	5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한 사전적 위기대응체계 수립방안에 대한 소고 김정기/	한국리스크관리	전무·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2014년 개정 ‘부동산 3법에 대한 검토’ 윤진성/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변호사

2015년	6월
2015년 하반기 금리전망과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분석실장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안심전환대출의 역할 한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주임

2015년	7월
거시경제 변화와 차주 특성을 분리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테스트 최성호,	임상빈/	KCB연구소	연구원

역모기지의 장수리스크 발생요인 분석과 관리 방안 강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2015년	8월
2015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동향과 하반기 전망 최종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전세자금보증 공급과 주택 전세가격 간의 관계 분석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5년	9월
한국 주택금융시장의 고유한 지표들 고제헌,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주택협동조합 성장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한 소고 김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2015년	10월
중국의 과제 : 경제 불균형 해소와 신 성장동력 확보 한정숙/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고령자 보유 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 및 변화에 대한 미시적 연구 김동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대리

2015년	11월
2016년 채권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 신	얼/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전략	애널리스트

인터넷 검색과 주택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안세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5년	12월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임대차법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오연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2015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통계분석팀		

2016년	1월

금융시장의	발전사와	주택금융시장의	형성 정재웅/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박사수료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요인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변준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주택시장의 특징과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2월
지방 주택시장 현황 진단

김성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동산연구실	차장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동산연구실	대리

2015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통계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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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해외 발행구조 분석을 통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고찰 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부장

미국 임대주택유동화증권 사례의 국내 시사점 김형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4월
기업 신용등급 변동 추이와 시사점 김계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빅 쇼트 혹은 롱 워크 정재웅/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박사	수료

2016년	5월
201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 신	얼/	현대증권	채권전략	애널리스트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고찰 이동행/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6월
과거 장기 경기 사이클로 바라본 향후 글로벌 경기 전망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7월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 충격에 대한 준비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전략팀장	

정책학에서의 주택연금 제도의 성과요인에 대한 고찰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국제협력팀장

2016년	8월
위안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주현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홍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9월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의 추이와 시사점 김용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차장

2016년	10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및 과제 이화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과장

운용배수를 통한 주택연금 위험관리 적정성에 대한 소고 송인화/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과장

2016년	11월
집합건물의 대지 구분소유권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김도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6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통계분석팀

2016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패스스루(Pass-Through)  

MBS의 발행구조와 의미
정수현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과장

시장리스크 측정지표의 변화 : VaR에서 Expected Shortfall까지 송완영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과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 완화 김동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대리

2017년	1월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통계분석팀

이슈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문하영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대리

2017년	2월
한국의 모기지시장 발전과정과 시사점 황재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북유럽 국가들은 왜 가계부채가 많을까? 고제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3월

금융 어벤져스의 Civil War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회고록에서 

드러난 정책 주체들의 엇갈린 시각
김동길 /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과장 

행동경제학과 우리의 선택 안세륭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4월

선택에 미치는 위험과 모호성의 영향 민병철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의 소개 김봄메 / 한국리서치 마케팅조사 사업1부 2부 부서장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황
탁용달 /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원, 

            동국대학교 북한학박사

2017년	5월
금리상한 혼합형대출 현황과 활성화 여건 마련에 대한 소고 송완영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거주자의 신용특성 분석 최성호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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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구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본사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1688-8114 -

<영업점 및 센터>

구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본부

서울중부지사 (04512)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남대문로5가)	3층
1688-8114

서울시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서울남부지사 (0614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역삼동)	큰길타워빌딩	18층
02)	3290-6500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서울북부지사 (01762)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4	

(노원구	상계동	731)	

한화생명빌딩	1,2층

02)	3499-3300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서울서부지사 (08209)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18층
02)	2638-1900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서울동부지사 (04992)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구의동,	썬-타워빌딩)	2층
02)	2049-1300

서울시	동대문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인천지사 (21390)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부평사옥	9층
032)	420-2155 인천시	전	지역

경기남부지사 (165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권선동)	

서울보증보험빌딩	9층

031)	8014-1100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중부지사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송백빌딩	8층

031)	478-7000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강원지사 (2434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중앙로1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춘천지점	

2층

033)	259-3600 강원도	전	지역	

서울채권

관리센터
(0614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역삼동)	큰길타워빌딩	18층
02)	3290-6600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학자금	

미수채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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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동남권본부

부산지사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2층

051)	520-3977 부산시	전	지역

대구지사 (41936)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	삼성금융프라자	

23층

053)	430-2400 대구시,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제외)

울산지사 (44703)
울산시	남구	삼산로197(달동)	

동양증권빌딩	9층
052)	240-5800 울산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지사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중앙대로	

107(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	6층

055)	278-2900 경상남도	전	지역

제주지사 (630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노형동)	KT&G	601호
064)	798-5160 제주도	전지역

서남권본부

광주지사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한국토지공사	

8층

062)	370-5700

광주시,	전라남도(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전지사 (35209)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	신협중앙회관	15층
042)	251-2620

대전시,	세종시,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지사 (2859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2-1(복대동)	태산빌딩	5층
043)	299-2800 충청북도	전	지역

천안지사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02호

041)	559-5200
충청남도(천안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지사 (5494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서신동	766)	KT빌딩	6층
063)	249-2779 전라북도	전	지역

순천지사 (57967)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연향동)	순천LG빌딩	404호
061)	760-6700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수도권	본부	:			서울중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인천지사,	경기남부지사,	경기중부지사,	강원지사,	서울채권관리센터

*	동남권	본부	:	부산지사,	대구지사,	울산지사,	경남지사,	제주지사	

*	서남권	본부	:	광주지사,	대전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천안지사,	순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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